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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KDI는 미국이 연방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등 세계 

경제의 흐름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국제금융학계의 석학인 배리 아이

켄그린(Barry Eichengreen) UC 버클리대 교수를 초청,「세계금융위기

와 정책 대응」제하의 세미나를 개최

  - 아이켄그린 교수는 발표를 통해 세계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을 개관하

고 경기후퇴의 심각성을 가늠한 후,

  - 세계금융위기의 향후 전개 방향,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, 위

기 극복을 위한 통화․재정정책 등에 관해 논의

□ 현정택 KDI 원장, 박영철 고려대 교수 등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, 민

간 전문가 20여 명은 금융위기 아래 한국경제의 전망과 바람직한 지

향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

 

    ※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는 국제금융에 해박한 세계적 경제학자로서 대공

황을 국제 금본위제의 틀에서 분석하여 큰 연구업적을 남긴 대공황 전

문가임. 최근 G20 회의를 앞두고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규합하여 금융위

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제와 주요정책방향을 제시한 보고서(파일 별도 

배포)의 총괄 편집인이기도 함. 

▶ 문 의: 홍자경 KDI 산업․기업경제연구부 연구원(02-958-4069)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08. 12. 18.

K D I  대외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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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lobal Financial Crisis and Policy Responses 
세계금융위기와 정책 대응

배리 아이켄그린 Barry Eichengreen  UC 버클리大 교수

□ 세계금융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경제를 살펴보면 현재 

6.7%에 이른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부동산 시장 

역시 침체를 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.

     ○ 급격한 경기후퇴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의 실업률이 1982년처럼 10%를 

초과할 가능성도 있음.

     ○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고점 대비 25% 하락했으나, 선물가격을 보면 앞

으로 10% 정도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.

□ 세계 경기후퇴의 영향으로 올 3분기부터 아시아 경제도 위축되고 있음.

     ○ 전기 대비 계절조정 연율 기준으로 올 3분기 세계 산업생산은 9% 하락

했고,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들의 수출은 30%나 감소했음.   

     ○ ISI Group의 Ed Hyman에 따르면 중국은 연율 기준으로 올해 3분기 

2%, 4분기에는 -1%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전력사용량과 산

업생산 통계가 이와 같은 예상을 뒷받침해주고 있음. 

       - 중국이 올해 전반기 9% 성장했던 것을 감안할 때, 이는 급격한 경기

후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를 예의주시 해야 할 것임.

□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는 주로 외부요인에 기인

하는 것으로 보이지만, 외화보유액 대비 대외 재원조달 필요액이 높고 예

금 대비 민간부채가 상당히 높은 한국 상황 또한 작지 않은 요인

   ※ 대외 재원조달 필요액(external financing requirement): 경상수지 적자+장기외

채 상환액+단기외채

     ○ 한국이 금융 시스템의 국제화에 성공해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

비중이 높아진 것이 위기요인으로 작용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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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○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단기외채 규모가 크다는 점도 위기요인으

로 작용함.

     ○ 신흥시장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규제감독의 질과 투명성이 높음

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     ○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부채비율을 급격하게 낮춰 이제는 다른 국가들에 

비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음. 

□ 앞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포괄적

인 해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     ○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ed)는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나, 

대공황 때와 마찬가지로 공급된 유동성은 리스크가 낮은 은행 시스템 내

에서만 맴돌고 있을 뿐 신용경색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.

       - Fed는 은행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기업어음(CP)을 직접 매입하는 등 

비상조치도 취하고 있음.

     ○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Fed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

아직까지 효과는 제한적임.

       - 상당 기간 동안 낮은 이자율을 유지해 디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해소함

으로써 대출과 차입을 권장하려 하지만, 시장 장기금리는 여전히 높은 

수준에 형성되고 있음.

       - 달러 약세 정책을 통해 디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깨는 방법이 있지만, 

미국 이외의 국가들에서도 디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경쟁적인 평가절하 

정책을 채택한다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임.

     ○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은 팽창적 재정정책

       - 팽창적 재정정책은 1930년대 미국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, 

1990년대 일본에서도 일관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.

       - 현재 미국은 이러한 재정정책을 시도하려 하고 있으며, 중국이 공언한

대로 팽창적 재정정책을 취할지가 세계경제위기 극복의 관건이 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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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□ 직 위 : Professor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, Berkeley('87~)

                  □ 학 력: 경제학 박사(Yale University, 1979) 

                  

□ 주요 저서

  - (with Ricardo Hausmann), Other People's Money: Debt Denomination 

and Financial Instability in Emerging Market Economies, University 

of Chicago Press, 2005. 

  - (ed. with Duck-Koo Chung), The Korean Economy Beyond the 

Crisis, Edward Elgar, 2004.

  - Capital Flows and Crises, MIT Press, 2003 등

□ 주요경력

  - Senior Policy Advisor at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(IMF)

  - Fellow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

  - Chairman of the Bellagio Group of academics and economic officials

  - Fellow of the Center for Advanced Study in the Behavioral Sciences(Palo 

Alto) and th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(Berlin)


